
1.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아침묵상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선교를 위한 기도
김주연 자매님이 일주일동안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위해

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6/1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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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2 (609호)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지
난
주
 설
교
요
약
 

Se
rm
on
 S
um
m
ar
y

Together Community Church in NJ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6월 29일 7월 6일

이우선 윤원신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성호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7:5-10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믿음의 시간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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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의 시간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
리 중 그 누구도 그 영원을 본 사람이 없고 경험해 본 자가 없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그 영원을 경험하
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
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우리는 영
원이 아닌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
간 속에 빠져 산다는 건 바로 나로 충만함을 말합니다. 나로 충만한 자
가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는 것은 율법과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
을 포장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소
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
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의 것
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요 용서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
해 용서란 용서합시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짐을 의미합
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보고 용서하는 삶을 살
라고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한대의 용
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
아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살펴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
니다. 그러나 비난은 말씀이 아닌 나로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에 그 비난은 나를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
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
신이 바리새인들임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교회란 영원의 것을 본 자들이 영원의 방식과 영원의 시간으
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현재에 파 묻혀 살아가는 자들
에게 표적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 모르게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원에 속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표적이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